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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에코랜드 ‘미로분수’

【평창】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최근 지속되는 기록적인 여름철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평창을 찾는

관광객에게 시원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평창에코랜드 내 인기 수경시설인 ‘미로분수’를 오는 31일까지 기

주말 운영에서 매일 운영으로 확대한다.

공단은 하루 중 체감온도가 가장 높고 자외선이 강한 취약 시간대인 매일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미로분수를 

가동한다. 이는 무더위에 지친 주민과 관광객이 더위를 식히며 휴식할 수 있도록 마련한 폭염 특별대책의

일환이다.

평창에코랜드의 랜드마크인 미로분수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낙하식 수막(水幕) 미로분수’ 형태로 조성된

시설이다.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이 직접 미로를 통과하며 시원한 물줄기를 즐길 수 있으며, 분수 가동 시



발생하는 미세 물입자가 주변 온도를 낮춰 폭염 저감 효과도 기대된다.

공단은 운영 확대와 함께 정기적인 수질 검사와 순환·여과 설비 점검을 실시해 위생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순철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번 미로분수 확대 운영이 평창에코랜드를 찾는 모든 방문객에게

무더위를 식혀줄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용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쾌적한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창에코랜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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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후 댓글을 입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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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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